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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․ 정보의 제공방법이 종이문서, 디스켓, M/T등 부분 비 자  는 오 라인 매

체를 이용하고 있어 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렵고, 업무처리에 시간  비용과다 

소요

  ․ 동일정보의 복수집과 재 입력에 따른 인력  비용소요

  ․ 기 간 정보의 불일치로 행정착오 등 행정의 신뢰성 하

  주민, 부동산, 자동차 정보의 산화는 국가기간 산망(1987～1996)과 정보화지원

사업, 소 부처별 자체 정보화 사업을 통해 추진하여왔다. 주민등록(5,630만건), 토지

(3,400만필지), 건축물(1,100만건), 자동차(6,100만건)등 분야별로 국 인 DB를 

구축함에 따라 진일보한 정보 리의 수 과 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.

  그러나, 소  부처를 심으로 각 업무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, 타 부처

(기 ), 타 업무와의 정보공동활용은 원활하지 않다. 이는 기 구축된 정보의 자  활

용이 특정 업무범 로 한정됨으로서, 보다 신 인 업무 개선과 민서비스의 질 향

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7)

 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1세기 자정부에 부응하는 완벽한 토지정보 인 라 구

축으로, 자정부에 걸맞은 토지정보서비스의 실 을 하여, 지난 4월 국토 지 재

조사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 지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

국민의 재산권과 직 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 등 각종 행

정지원 차원에서도 매우 요한 업무로, 그 어느 분야보다도 철 한 공복의식과 문성

을 갖추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단한다.

  이번에 개발 완료된 필지 심토지정보시스템(PBLIS)은 도면과 장을 통합하여 정

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지 정보는 물론 각종 시설물 등의 정보를 

연계구축하여 이용함으로써 21세기 지 행정뿐만 아니라 세정  다른 행정업무의 발

과 미래의 지방행정이 나아갈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.

7) 한국 산원, 상게서


